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장의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벽두부터 좋은 소식을 조합원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현원유지라는 고용보장에 합의했습니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아침 노사는 “회사는 사장 임기 내에는 현수준의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을 보장한다”는데 전격 합의하고 이용경사장은 2일 시무식을 통하여 고용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동안 현장의 혼란과 고용불안에 대한 악성루머를 일시에 해소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와 KT발전을 위하여 노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고용보장 선언은 아무런 조건 없는 선언이었다는 측면에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며, 이용경사장의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특별명퇴 이후 우리들의 사기저하, 잦은 인력이동과 악성루머 등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과 회사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제2의 고용대란이 불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장 분위기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현안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현업 안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고용보장 선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고 실천적인 내용이 담긴 고용보장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불안해 하는 현업 안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고용보장 선언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IT분사, 번호이동성 전사원 영업, 호봉승급제 폐지, 직급정년도입, 2004년 임금동결을 검토하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를 해오는 경영진을 동반자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고용보장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회사에 전달하였으며, 사장의 현명한 인식과 과감한 결단으로 고용보장 선언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고용보장이라는 큰 틀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과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보장 선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고용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스스로가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매출과 고용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용보장 약속을 하였기에, 지금은 우리가 화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고용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일선업무에 최선을 다해 개인과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당면의 번호이동상품판매 등 매출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애사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항구적인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 임기내의 고용보장 선언은 단기적인 것이지만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은 항구적인 고용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 쟁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장의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열망에 보답하는 당당한 노동조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새해에도 조합원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2일

KT노동조합위원장 지 재 식
<위원장 특별메시지>








